
◇닭갈비유래는?

닭갈비를 한자로 바꿔쓰면 닭 계(鷄) 에 갈빗대 륵(肋) , 계륵(鷄

肋) 이된다.우리가익히알고있는그단어다.이단어는후한서의양수

전(楊修傳)에서유래된고사성어로유비와조조가한중지역을놓고

전쟁을벌일때일화에서비롯됐다. 그리큰쓸모는없지만버리

기는아까운사물이나상황을비유적으로표현할때쓰인다. 하

지만음식이름으로계륵(鷄肋)또는닭갈비라는표현이나오

는옛문헌은찾기힘들다.아니아직까지는없다.

이전에 보도된 닭갈비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닭갈비의

유래는약1400년전신라시대로거슬러올라간다.신라시대

에닭갈비와유사한음식이있었다고전해지지만문헌에서는

찾아볼수없고증빙할자료또한없다는것이그주된내용이

다.문헌도증빙자료도없다면구전됐다는소리인데논거자체

가빈약하다. 누군가내놓은추측이인용에인용을반복하면서

정통한닭갈비의 음식문화사로변신해유력한기원설로그대로

쓰이고있는것이다.

역사문헌속에서그나마닭갈비와유사한음식을확인할수있는것은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28권(1497년)등에나오는 자계(炙鷄) 가거의

유일하다고할수있다.구울자(炙),닭계(鷄)즉, 닭구이다.

닭구이는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1670년) , 규합총서(閨閤叢書1809

년) ,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1924년) 등 다수의

요리책에서그이름을확인할수있다. 각각의책에는조리법도비교적상

세히 소개돼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특별히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하

다. 요리하는과정만놓고보면닭고기를불에구워익히는방식이나일정

시간양념에재워둔다는점에서닭갈비의그것과닮아있다.

◇왜춘천닭갈비인가

닭구이를 닭갈비의먼조상정도로

가정해 본다면, 경북 청송지역의 향토

음식으로알려진 닭불고기는 닭갈비의사

촌지간정도에위치시켜두는것도그리무리는

아닐듯하다. 실제춘천닭갈비도초기에는닭불고기로불렸다고하니어찌

보면사촌그이상의관계였는지도모르겠다. 음식의유래를찾는것은사

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스토리텔링을 통해 음식의

역사를찾고이를통해특별한정통성을담보해나가는작업이필요하겠지

만그렇다고 섣부르게닭갈비가 닭구이나 닭불고기에서진화했다거나

어느날갑자기 툭 하고튀어나왔다거나어느한쪽편을들어단정하는것

은그리추천하고싶지않다.

춘천닭갈비에관한확인되지않은설(說)들이난무하니, 급기야춘천시

청이춘천닭갈비의발생에대한 유래제정을하고나섰다. 지난 2005년 2

월의일이다.닭갈비가어떻게시작됐는지를두고꽤나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모양이다.당시춘천시청은닭갈비가게종사자들에대한인터뷰등

을통해1년여에걸친조사를진행했고,춘천닭갈비가생겨난역사적인장

소로춘천시중앙로 2가 18번지(도로명:춘천시중앙로 59)를지목하기에

이른다.춘천닭갈비골목과직선거리로불과60~70m떨어져있는곳으로

현재는 5층빌딩이들어서있어옛흔적을찾을수는없다.

당시공터로남아있던춘천닭갈비근원지터에춘천시청은 춘천닭갈비

발생유래안내라는이름의푯말도세우는데지금은춘천닭갈비와관련된

어떠한 표시도 찾을 수 없다. 아무튼 공식적(?)인 닭갈비의 기원은 이렇

다.춘천시중앙로2가에서선술집을운영하던김영석씨는 1960년당시자

신의음식점에서돼지갈비를팔았는데4.19혁명이일어나면서돼지고기를

구하기힘들어지자고민끝에닭2마리를구입해돼지갈비처럼양념을하고

숯불에구워팔기시작했는데이것이춘천닭갈비의시작이라는것이다.

◇닭갈비에는닭갈비가없다?

닭갈비와관련된자료를찾다가재미있는글하나를발견했다. 닭갈비

라는작명에대해문제제기를하는 1995년한어느신문칼럼이그것이다.

글쓴이는닭갈비라는이름에최소한역사성도,논리성도,과학성도담겨있

지않다고비난했다.구이인지찜인지도분명히하지않은채그저 갈비의

좋은이미지만을도용했다는것이다. 한발더나가닭갈비는기존의역사,

언어,과학적지식을무시했다고일갈한다.그리고글쓴이는능력에어울리

지않은자리를빈위(貧位), 이름을빈명(貧名)이라고한다는친절한설명

을곁들이고는이제 빈명은버리고제이름을찾으라고권유한다.이글은

닭갈비들에게 닭허벅다리구이라는이름으로만족하라는조언을남기며

매조지된다.몇해전에는어느유명음식칼럼니스트가TV프로그램에출

연해닭갈비에는우리의 욕망이투영돼있다는말과함께 닭고기야채볶

음이라고불러야한다고한적도있다. 그의말대로라면김치는 배추고춧

가루양념무침 , 감자탕은 돼지뼈감자전골이라고부르는것이옳다. 아

무튼음식에덧씌워진인간의욕망과그로인해생겨나는음식사이의서열

이우스꽝스럽다는생각이든다.

닭갈비는닭의갈비로만들어진음식이아니다. 100%라고는말할수없

지만결론적으로닭갈비에는닭갈비가없다.그렇다고해도이정도로비난

을받을만큼의시빗거리를이음식이만들어냈다는말인가. 느닷없이나

타난해부학적분석으로인해살벌하게상처를입는상황이벌어진것이다.

오히려갈비라는단어에부(富)의이미지를탑처럼쌓아놓은사람들의치

기어린분석과글쓰기때문에벌어진일은아닐지모르겠다.

이쯤에서놀라운사실한가지.춘천의꽤유명한숯불닭갈비가게에서는

실제로닭갈비부위가재료로등장하기도한다. 맛있는춘천닭갈비를두고

꽤나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끄러운 소동들을 뒤로 하고

명동닭갈비골목, 낙원동닭갈비골목, 온의닭갈비거리에서춘천닭갈비

는여전히성업중이다. /강원일보=오석기기자 사진=강원일보사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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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닭갈비

닭갈비. 우리외식문화에서대표적인핫아이템중하나다. 춘천닭갈비는그중에서도으

뜸으로꼽힌다.닭갈비의도시답게매년춘천역앞옛미군부대(캠프페이지)부지에서는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라는이름으로시끌벅적한축제의장(場)이마련된다.춘천시내는물론외

곽지역에도닭갈비골목,닭갈비거리의이름이붙은곳이여럿생겨났고,조리법도날로다양

해지고있다. 사실음식이름에지역명이덧대진다는것은상당히영광스러운일이다. 원조

(元祖) 의이미지를사람들에게지속적으로각인시킬수있고이를통해음식에대한신뢰도를

높여관광자원에포함시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부산밀면이나전주비빔밥처럼말이

다.

춘천명동닭갈비골목

믿고먹는 원조의품격

철판춘천닭갈비

고추장양념에재운닭을야채와함께볶아…다채로운유래설 흥미

닭갈비거리등조성 조리법도다양해져…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성황


